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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땅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예로부터 이름난 고장이다 동쪽으로는 천안에 인접하고 남  . ,
쪽으로는 신창과 온양에 접하여 있으며 서쪽은 음천에 이웃하고 북쪽은 평택에 맞닿아 있
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름난 산으로는 신성산 동림산 고용산 연암산 월량산 등이. , , , ,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봉우리가 교차 대치되어 겹으로 둘러 쌓여있고 그 사이로 맑은 시냇물
이 흐르고 있으며 그 중간엔 평야가 길게 뻗쳐 있어 수목이 울창하며 기름진 붉은 들은 해
마다 오곡이 무르익어 인심이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구한말 우리 나라는 남인이니 서인이니 하며 궁안에서 임금님을 사이에 두고 노론 소론하  
며 정사는 돌보지 않고 서로를 헐뜯고 자기들이야말로 충성스런 신하라 서로들 자처하며 당
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 당파 싸움이 한창일 무렵 진정으로 나라를 걱.
정했던 사람은 그 틈바구니에낀 어진 선비들이었는데 그들 선비중에는 스스로 벼슬을 던지
고 낙향하여 여생을 시골에서 보내는이가 많았다 이들 선비중에 한사람인 윤선비가 있었으.
니 벼슬이 의정부 공찬으로서 그자리를 물러나와 아산 지방으로 낙향하여 무식한 향촌의 백
성들을 계몽하면서 선한 일들만을 하며 백성들에게 착한 일만을 본받게 하였다.

어느덧 그 고을 사람들은 하나 둘 윤선비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월은  , , .
기다림 없이 흘러가는 것 윤선비가 좋은때를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것이다 윤.
선비가 죽은 후 윤씨집의 가세는 더욱 더 기울어져 갔다 그러나 윤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본받아 비록 가난하여도 의리와 도리를 다하여 착한 일만을 행했다 어느날 윤씨는.
이웃 마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은 중이로되 거지와 다름없이 몸은 움직이나
송장같은 걸인이 길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허허 뉘신데 이토록 고생. " .…
을 하오 윤씨가 물었다 네 소승은 보시다시피 걸인 중놈인데 몸은 늙은데다 병마저 들?" . " ,
어 날은 추워 몸은 얼어붙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고 노승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거 참 딱하기도 하거니와 어찌 한담 집이 너무도 누추해서 하며 그래도 길보다는  " . ".…
낫겠다며 우리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윤씨는 죽어가는 중을 집으로 데려와 몸을 닦아주고, " ."
옷을 갈아 입혀주고 약을 구해와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아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다.

삼동기간 정성껏 간호해 준 보람으로 중은 몸이 완쾌하게 되었다 쌀쌀하게 불어 오던 찬  .
바람도 걷히고 따스한 이른 봄날을 맞아 중은 윤씨와 작별을 고한다.

소승의 몸도 완쾌되었고 또 날씨도 풀려 소승의 머무르던 곳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 .
런데 소승의 죽을 목숨이 이토록 살아 남아 있는 것도 모두 어지신 윤씨댁의 은덕이 온바
보시다시피 소승은 아무것도 없이 윤씨댁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갚은 길이라곤 없습니다 다.
만 소승이 풍수법 지리학을 좀 터득한바 있어 윤씨댁의 묘지나 한자리 일러드리고 가겠습니
다 말하고 중은 동네 어귀를 빠져나와 산골짜기를 돌아 언덕받이를 오르기 시작했다." .

중은 사면을 한번 돌아보고나서 윤씨를 바라보며 묘자리에 서서 그곳의 경치를 읊기 시작  
했다.

동쪽으로는 비봉귀소형이요 즉 봉이 날아가다 다시오는 형상이요 남쪽으로는 금학포란  " , .
형이요 즉 학이 금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요 서쪽으로는 비룡등철형이요 즉 용이 하늘로. . .
승천하는 형상이요 북쪽으로는 행주형이요 즉 배가 떠다니는 형이요 라고 그가 말을 하. . "
니 윤씨가 그곳을 둘러 보고는 놀라며 바로 이 산너머에 있는 산소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의 무덤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 그는 그렇다고 하면서 그 산소도 당초에는 이리로 옮긴?" "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도 덕수 이씨댁 산이라하였다 이 말을." .
들은 윤씨는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것이 소승이 명당자리를 잡는다고 내산도 아닌 남의 산.
에 자리를 일러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더욱이 덕수이씨 산이라며 장차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유로이 구입할 도리가 없는 땅이기 때문이었다 윤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중은 다시 입을 열고는 인간만사는 다 전생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모든 물건은" ,
임자가 따로 있게 마련이오 먼 옛날 윤씨댁 윗대 조상님과 충무공 사이에도 묘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오.

지금의 당신댁이 몇 대를 두고 덕을 닦아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를 내 혈육과 같이 하였으  
니 그 공덕인들 어찌 하늘이 무심하리오 하고는 그곳에 윤씨 아버님의 무덤을 옮기고는."
이 고장을 잠시 떠나 살면 머지 않아 자연히 아버님의 분상을 모으게 될 것이니 그때는 중
자신도 윤씨도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는 소승은 말을 계속 이어 나간.



다 이 자리가 바로 명당지로서 아산 땅에서는 손꼽을 만한 자리지오 저 사면을 바라보십. " .
시오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뭉게뭉게 피어 오르는 구름떼 모양으로 동서남북에서 이.
산을 멀리 혹은 가까이 감싸 주고 있지요 그 중간을 불끈 솟은 산이 중심으로 힘차게 내."
려 뻗은 산줄기들의 형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묘자리를 따는 방법을 자세히 일러주었다 노. .
승의 말은 계속된다.

윤씨댁 아드님이 아직은 어리나 장성만 하여 보면 반드시 고관 대작이 될 것입니다 자  " .
손이 번성하여 재산으로도 갑부소리는 듣게 되지요 단 한가지 흠이 있다면 몇몇 자손은 여.
의치 못할수도 있을 것이오 그러나 부귀겸전 하는 이런 자리도 아산땅에서는 흔치 않은 명.
당 자리지요 라고 자세히 자리를 일러 주고는 노승은 염주를 굴리면서 발길을 옮기어 가."
고 있었다.

그곳에 묘를 옮긴 후 그래서 그러한지 과연 그 후로 윤선비 자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 ,
많이 배출 되었다 즉 학부대신 윤치호 군부대신 윤웅렬 윤영열 등이 고관 대작을 지냈으. , ,
며 근간에 있어서도 대통령 윤보선씨 대학총장 윤일선씨 장관 윤치영씨 등을 배출한 바 있
다.

우리는 흔히 옛것을 하나의 미신으로 돌려 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풍  .
수지리학은 우리의 생활에서 쓰고 있음은 아마도 우리 선조들의 넋이 우리의 땅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같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으나 윤씨 일가의 덕기를 말해주는 좋은 말이다 남  .
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받는다 불교에서의 인과응보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
엇인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